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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IT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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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따르는 교회
	라면포트(오종향 목사님 기증)
	커피머신(김재강 집사님 기증)
	하나둘 채워지는 뉴시티 가족들의 마음과 정성:)

	마른 뼈도 살아 노래한다
	5월은 푸른데 마음은 푸르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새벽 두 시 사십 분에 깨어, 더 잘지 출근 준비를 할지 망설이는 그 자리.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전쟁터로 떠난 어느 봄, 그는 홀로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만큼 수고한 사람도 없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음을 왕의 연민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십계명 열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시편 32편이 그 무게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은 시적 비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기와 분노가 차오르는 밤, 코르티솔이 잠을 빼앗고 뼈를 갉는다는 사실을 최근의 의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출구를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내가 자복하였더니 곧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조건도, 절차도, 기다림도 없습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고,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용서받은 자의 뼈를 주께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꺾이지 않으신 어린양 안에서 응답되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받으십니다. 꺾였던 뼈가 다시 노래하는 새벽을 만나시기를 빕니다.


	예배 순서
	성경봉독
	5/17   김하람
	5/24    안나현
	5/31    김하원
	청소정리
	5/17    들풀 조
	5/24    김성배 조
	5/31    조이 조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시 51:6-12, 16-17              일어서서
	설        교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응답 찬송                     주께 가오니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조별 모임

	교회 소식 및 안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금요기도회
	유치부 주일예배
	눈물로 씻은 여자
	예수마당 / 어성경  구약반
	지혜의 기둥 (4)

	초등/청소년 양육반
	리딩지저스
	담임: 오종향 목사
	교육: 최은총 전도사, 교사: 유은희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찬양팀: 김성배, 이성은, 노영숙, 은원철, 문영식
	후원 선교사: 김남진/김성은 (유럽 기도 선교), 임일혁/송경남 (캐나다 이주민 선교), 하종효/강애리 (인도네시아 무슬림 선교), 조샘 (라이프스타일 선교운동)
	자비 사역 (구제, 구호): 유니시드(북한 이탈 학생 장학), 시선오브(자립준비청년 돌봄), 이천 꽃피는봄날 보호종료아동(생계 지원), 소망을 찾는 이(노숙자, 쪽방촌)

	오늘의 말씀
	소그룹 나눔
	뉴시티교회 굿뉴스 레터
	2026. 05. 17

	뉴시티교회 선교 동역 소식 및 기도제목
	소망을 찾는 이(쪽방촌&노숙자 사역) : 김용삼 목사
	[소개]
	-ʻ소망을 찾는 이’는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긍정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빈부, 귀천, 남녀, 장애여부,
	피부색깔, 학벌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보편적 교회로의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비전: 복음 & 단꿈(cut&dream)]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딤전 2:4) .
	-단꿈: 복음의 능력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cut)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dream)을 심어줍니다.

	[사역&프로그램]
	-새꿈 공원 예배&무료 배식, 노숙인을 위한 서울역 브래싱 코스, 쪽방촌 사랑방 사역,
	희망 나눔 우체통, 단꿈 아동교육, 단꿈장년 초등학교,  북한 땅 및 어린이를 위한 사역 등

	[기도제목]
	-단꿈기업가를 자비량으로 감당하시는 윤근수 장로님을 통하여 단꿈공방이 수익,
	유통과 운영에서 새 길을 보게 하소서 .
	-소망을 찾는 이 성도들이 도움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사역이 말씀에 토대를 두고 온전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화요 말씀 학교의 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쪽방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사라보자 넷(saraboja.net)이 오픈되고 감당할 만한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사역 정리되는 단꿈 장년공동체가 잘 정리되고 새롭게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세워지게 하소서.
	-공원예배, 청년예배, 키르키스스탄 예배가 더욱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